
국제유가 상승세 25달러 넘어설까?
이라크 수출감축에 Dubai유 24달러대 상승 … 노르웨이는 파업 모면

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중동산 Dubai유 가격이 배럴당 24달러대로 올라섰다.

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, 4월17일 현지에서 거래된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24.17달러로 지난 주말에 비해

0.30달러 올랐다. 또 북해산 Brent유는 0.28달러 상승한 25.04달러, 서부텍사스 중질유(WTI)도 0.12달러 오른

25.97달러에 각각 거래됐다.

석유공사는 이라크의 석유수출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이라크의 석유 수출량이 감소

하면서 유가가 강세를 보였다고 해석했다.

국제유가는 이라크가 유엔의 이른바 석유-식량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으로 6월 수출물량을 대폭 줄이겠다고

경고하고 나서면서 4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.

뉴욕상품거래소에서도 7월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(WTI)가 장중 한때 26.50달러까지 오른 뒤 결국 전날보다

배럴당 15센트(0.6％) 오른 26.09달러에 장을 마쳐 종가기준으로 5월2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.

전문가들은 이라크의 아메르 모하마드 라시드 석유장관이 유엔의 석유-식량 프로그램이 부당하다며 6월 수

출물량을 27％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 유가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

있다.

미국 의회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려는 조지 W. 부시 대통령의 비밀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

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지역에 위기감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유가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.

한편, 세계 3위 원유 수출국가인 노르웨이의 3대 석유기업 노동조합이 6월17일 임금 및 단체협상에 합의함

으로써 파업위기를 가까스로 면하고 정상화됐다.

정부 중재단의 주재로 열린 임금 및 협상에서 Statoil ASA를 비롯해 BP, ExxonMobil의 노사 양측은 4.7％

임금인상 등에 합의해 7000여명의 직원이 정상업무에 복귀했다.

3사 노동조합은 지난주 임금-단체협상이 결렬되면 이번 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, 원유 공급차

질이 우려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기록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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